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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고이름으로…육상미래 양예빈이달린다

양예빈

전남체고로둥지를옮긴한국육상여자단거리차세대스타

양예빈(17)이첫전국대회에출전한다.

양예빈이12일경상북도구미시민운동장에서열리는문화

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육상대회 겸 전국소년체육

대회에나선다.

양예빈은이번대회에서400ｍ와 200ｍ개인종목에는출

전하지않고, 여자400m×4계주, 혼성400m×4계주종목

만소화한다.

문봉기전남체고육상감독은 예빈이가이번에는주종목에

는 출전하지 않는 대신 계주 참가에 의미를 두기로했다며

동계훈련을더충실히해내년시즌에더좋은모습을보여

줄수있도록뒷받침할것이라고말했다.

양예빈은지난 8월전남체고로전학했으나전학후 3개월

이 지나지 않으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올해전국체전에나서지못했다.이규정을벗어남에따라문

체부장관기에도전하게됐다.

양예빈은중학교3학년이던 2019년 7월, 55초29의 400ｍ

한국 여자 중학생 기록을 세웠다. 1990년 6월 김동숙(당시

성보중)이작성했던여중부최고기록55초60을 0.31초당겼

다.

양예빈의기록은한국성인역대기록으로따져도 11위에

해당한다. 2003년 8월이윤경이세운한국신기록53초67과

는 1.62초밖에차이가나지않는다. 신다혜(김포시청)가세

운 2019년기록55초19에는 0.1초차로접근했다.

양예빈은 2019년전국소년체전에서여중부3관왕(200m

400m 1600m 계주)에 오르며이름을알렸다. 계주에서 50

m차이를뒤집고우승을이끄는등압도적인실력으로세상

을놀라게했다. 그의활약상을담은영상은유튜브조회수

가550만회를넘었다. 초등학교5학년때멀리뛰기로육상에

입문한양예빈은중1때단거리인 200m 400m로종목을바

꾼지 2년도안돼한국육상의 희망으로떠올랐다.

이번대회에는여중부단거리기대주이은빈(전남체중)도

출전한다. 이은빈은 지난해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

41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200m에서 12초34를 기

록, 최윤경(경기덕계중 12초70), 김수연(인화여중 12초

72)을따돌리고1위에오르는등기량이가파르게상승하고

있다.

남자단거리유망주비웨사다니엘가사마(원곡고)도이번

대회 100ｍ와 200ｍ, 400ｍ계주부문출전신청서를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소년체전12일개막…여자400m계주 혼성400m계주만출전

기량가파르게상승하는단거리기대주전남체중이은빈도출격

이은빈

9일미국시카고유나이티드센터에서열린NBA시카고불스와브루클린

넷츠의경기에서시카고의자흐라빈이상대선수들앞에서뛰어올라슛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압도적인높이

김광현예상몸값 2년236억원

미국매체 FA전체 35위평가

KK 김광현(33)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2년간

1400만 달러(약 165억원)~2000만 달러(236억

원)수준의계약을맺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MLB통계사이트인팬그래프닷컴은 9일(한국

시간)올해FA순위를매기면서김광현을35위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2년예상성적과몸값을추측했다.

이매체는김광현의내년정규시즌성적을 129

이닝,평균자책점4.54,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

(WAR) 1.3 정도로예상했다.

김광현은 올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27

경기에출전해106⅔이닝을던지며7승7패1세이

브평균자책점3.46,WAR 1.2의성적을올렸다.

팬그래프닷컴은내년에도올시즌수준의성적

을올릴것으로예상했다.

이매체는 대다수우수한한국출신투수처럼,

김광현은상대타자를맞혀잡는투수라며 평균

이상의땅볼유도능력을갖춰낮은헛스윙비율의

단점을메웠다고전했다.

우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점과 경기당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혔

다. 이어 김광현은매경기에서 6회를넘기기어

려웠다며 3선발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설명했다.

김광현은 2019년 세인트루이스와 2년 최대

1100만달러의계약을맺고빅리그에입성했다.

2년동안풀타임메이저리거로활약한김광현의

예상몸값은 2배수준으로뛰었다. 만약김광현이

2년 최대 2천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안받는다

면, 국내보류권을가진원소속팀 SSG 랜더스가

잡기엔무리가따를것으로보인다. /연합뉴스

구례군청양윤서여자씨름 천하무적

천하장사씨름대축제체급별우승자. 왼쪽이매화장사에오른양윤서.

매화장사등극…올시즌3관왕

양윤서(31 구례군청)가여자씨름지존으로우

뚝섰다.

양윤서는지난8일울산광역시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천하장사씨름대축제 여

자부매화장사(60㎏)결정전(3전2승제)에서한

유란(거제시청)을 2-1로물리치고우승했다.

양윤서는 이로써 개인 통산 개인 통산 15번째

매화장사꽃가마를탔다.

그는올해 8월고성대회와 9월추석대회에서

개인전우승을차지,올시즌3관왕을달성했다.

양윤서는지난 9월추석대회에서같은팀동료

인이연우를 2-1로꺾고개인통산 14번째매화장

사에등극했다.

국화급(70㎏이하)에서는엄하진이 3위, 무궁

화급(80㎏ 이하)에서는 김다영(이상 구례군청)

이 3위에올랐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오타니MVP최종후보에올라

게레로주니어 시미언과경쟁

투타겸업으로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 역사에한획을그은일본출신 야구천재 오타

니쇼헤이(27 로스앤젤레스에인절스)가예상대

로 아메리칸리그(AL)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에올랐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9일(한국시

간) 2021시즌 개인상 최종 후보를 발표하면서

ALMVP최종후보3인에오타니를비롯해블라

디미르게레로주니어, 마커스시미언(이상토론

토블루제이스)이올랐다고공개했다.

오타니는 올해 타자로 46홈런을 터뜨려 MLB

최다홈런 3위자리에올랐고, 100타점, 103득점,

25도루를기록했다. 투수로는9승 2패평균자책점

3.18을기록했다.

현지매체들은오타니가무난하게MVP를거머

쥘것으로예상한다. /연합뉴스


